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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, 천연가스 생산 대폭확대
Petrobras, 2009년까지 자체소비의 50%로 … 볼리비아 국유화 대응

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가 2009년까지 브라질 천연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자체 생산할 계획인 것

으로 알려졌다.

볼리비아 정부가 최근 에너지산업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

른 것이다.

Petrobras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생산계획을 앞당겨 2008-09년 사이 하루 평균 2500만㎥를 생산할 

계획이며, 브라질 전체 소비량의 절반에 달해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고 

있다.

브라질의 하루 평균 천연가스 소비량은 2006년 4179만㎥에 달했으며, 볼리비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은 하루 

평균 2400만-2600만㎥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.

Petrobras는 미주, 아시아, 아프리카 등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 유전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95억달

러를 투자해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.

Petrobras는 볼리비아 정부의 국유화 선언에 맞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앞으로 브라질 유전 개

발활동을 더욱 활대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5/11>


